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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한 

협정으로, 발효(2015. 12. 20.) 10년을 맞은 현재 그 성과와 과제가 교역 구조 변화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완만한 조정과 대중 수입 의존 심화가 동시에 진행된 교역 

구조 재편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수출·수입 모두에서 FTA 활용률이 80~90%대까지 정착된 

제도 정착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 교역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 정책은 단순한 활용률 제고를 넘어, 교역·공급망 구조의 전략적 

관리, 산업·기업 규모별 맞춤형 활용 지원,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 협상 고도화 및 다자 

협정 연계를 중심으로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팀장

구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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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중 FTA는 단순히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상정책에서 중국이라는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발효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중 FTA를 평가하는 목적은 협정 체결 자체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이 협정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디지털 규범 강화 등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한-중 FTA를 ‘이미 체결된 협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제도적 틀’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고는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교역 구조 변화와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체감 효과와 애로를 종합해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구조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양적 확대와 함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절대 규모 기준으로는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대 내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중 수출 비중은 

2020년 25.9%에서 2024년 19.5%로 완만하게 조정되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FTA 발효 전(2006~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143억 

달러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3,568억 달러로 대중 수출 비중은 약 24.3%였다. 

FTA 발효 후(2016~2024년)에는 대중 수출이 1,418억 달러로 약 24.1% 증가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이 27.6% 증가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비중은 23.8%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한-중 FTA가 대중 수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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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발효 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7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4.6%를 차지했으나, 발효 후에는 1,204억 달러로 약 

61.6% 증가하며 비중도 17.8%로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중간재·부품·소재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조달 구조가 구조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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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후 모두 약 

4.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절대 규모로는 

증가했으나, 중국의 전체 수입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비중이 9.9%에서 8.2%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산업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점진적 조정과 대중 수입 

확대가 병행되며 교역 구조가 재편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한 

수출 확대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산업 구조 조정 속에서 

양국 간 교역의 방향과 성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온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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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FTA 발효 전후 산업별 교역 구조와 공급망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대중 수출은 산업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하며, 한국이 

중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는 한국산 고기능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유지·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섬유류나 일부 광산물 등 과거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던 

품목에서는 대중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글로벌 생산기지 이동, 원가 구조 변화,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중 수출 전략이 단순 제품 공급에서 기능·품질·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7>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822 1,640 99.4 59.1

농산물 477 872 82.8 69.0

수산물 260 558 114.6 36.2

광산물

전체 7,412 6,828 -7.9 16.2

광물성연료 7,143 5,791 -18.9 17.6

금속광물 186 896 381.3 1.2

화학공업제품

전체 21,385 30,198 41.2 70.6

석유화학제품 17,729 18,959 6.9 36.3

정밀화학제품 2,621 9,207 251.3 200.2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2,287 3,074 34.4 34.3

플라스틱제품 1,789 2,715 51.8 75.3

고무제품 177 277 56.3 2.1

섬유류

전체 2,680 1,709 -36.2 -8.2

직물 1,693 716 -57.7 -17.5

섬유제품 491 614 25.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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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생활용품

전체 1,190 1,409 18.4 46.2

생활용품 948 1,249 31.7 55.4

기타 생활용품 242 160 -34.1 -7.7

철강금속제품

전체 7,340 8,061 9.8 21.8

철강제품 4,328 4,215 -2.6 13.3

비철금속제품 2,785 3,655 31.2 49.1

기계류

전체 17,997 18,561 3.1 13.6

정밀기계 1,416 5,146 263.5 150.4

기초산업기계 4,384 4,380 -0.1 39.3

전자전기제품

전체 53,116 70,214 32.2 37.4

전자부품 37,507 55,480 47.9 92.4

산업용전자제품 11,256 11,823 5.0 -16.4

잡제품

전체 64 118 84.8 106.2

인쇄물 7 44 557.1 16.6

의료위생용품 11 32 191.9 167.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 

다수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5년 

62.0%에서 2022년 67.5%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에는 64.6%를 기록하며, 중국 

중심의 중간재 수입 구조가 상당 부분 고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자원·에너지 품목과 

섬유류에서는 중국 외 국가로의 조달 다변화가 관측되나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제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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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입금액 연평
균 상위 산업군)

수입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4,073 4,877 19.7 57.1

농산물 2,329 2,933 25.9 43.0

수산물 1,046 1,295 23.9 79.8

광산물

전체 3,037 2,037 -32.9 5.9

비금속광물 1,019 1,083 6.3 18.1

광물성연료 1,815 706 -61.1 3.1

화학공업제품

전체 7,236 16,991 134.8 16.4

정밀화학제품 3,373 10,267 204.4 58.9

석유화학제품 1,398 2,786 99.3 -16.4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1,096 2,189 99.8 -2.3

플라스틱제품 692 1,628 135.2 -2.2

고무제품 292 463 58.4 58.8

섬유류

전체 5,564 6,933 24.6 97.3

섬유제품 3,711 4,917 32.5 175.5

직물 1,013 1,196 18.2 17.8

생활용품

전체 4,345 7,877 81.3 105.3

생활용품 3,204 6,261 95.4 89.2

기타 생활용품 1,141 1,617 41.7 191.6

철강금속제품

전체 12,604 12,525 -0.6 -14.0

철강제품 10,458 9,356 -10.5 -33.5

비철금속제품 1,940 2,667 37.4 12.3

기계류

전체 6,664 12,403 86.1 33.9

수송기계 2,194 3,836 74.9 49.6

기초산업기계 1,931 3,126 61.9 -4.9

전자전기제품

전체 29,709 54,230 82.5 41.9

전자부품 12,595 27,211 116.0 35.9

산업용전자제품 10,535 16,781 59.3 55.8

잡제품

전체 118 312 165.3 11.2

의료위생용품 30 118 298.5 42.6

기타잡제품 21 82 296.7 -45.8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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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원가 절감과 조달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특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이 누적될 경우 공급망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즉 산업 구조상의 변화로 볼 때 한-중 FTA는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별 역할 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한-중 FTA 활용 현황 : 제도 정착의 10년

한-중 FTA는 상품 양허 측면에서 발효 이후 최대 20년 이내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약 92%를, 중국은 약 91%를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했으며, 한국은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단계적 

철폐 비중이 높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허 구조 속에서 FTA 활용은 빠르게 정착되었다. FTA 수출 활용률은 2016년 

33.9%에서 2024년 83.1%로 크게 상승했으며,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는 활용률이 80~90%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계류와 

철강·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반 산업의 활용률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산업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34.6 51.6 73.8 76.4 51.6 62.8 59.5 87.9 92.4

광산물 53.2 59.7 90.7 92.5 93.6 93.2 95.0 81.7 91.7

화학공업제품 49.1 58.2 60.1 62.4 69.5 72.5 75.7 86.5 91.1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26.2 53.1 57.7 58.1 62.8 64.1 62.1 73.5 73.0

섬유류 21.6 37.3 43.3 45.8 58.7 58.5 46.1 47.2 51.2

생활용품 17.4 40.0 43.3 44.5 50.0 51.8 38.0 47.3 55.6

철강금속제품 31.4 46.3 51.8 58.3 59.2 48.4 50.0 69.3 70.0

기계류 27.9 46.3 53.1 42.2 54.4 53.2 53.4 71.6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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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전기제품 15.0 42.9 37.9 59.3 54.7 46.7 26.6 48.3 88.6

잡제품 9.0 17.7 19.3 27.1 17.0 9.2 10.7 63.8 75.3

합계 33.9 49.7 55.0 57.2 65.0 64.7 63.3 73.3 83.1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수입 활용률 역시 2016년 58.1%에서 2024년 92.0%로 크게 상승하여, 관세 

혜택이 가능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FTA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수입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한-중 FTA 수입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54.4 68.5 74.3 77.4 78.8 81.1 80.7 84.0 84.7

광산물 40.8 53.1 57.0 54.6 68.1 62.1 87.5 69.5 83.8

화학공업제품 73.8 82.9 86.7 89.0 93.2 94.8 95.2 96.0 96.1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59.9 73.0 78.1 81.9 87.8 89.9 91.3 93.1 94.5

섬유류 60.0 71.6 75.8 80.5 85.2 86.2 84.9 87.5 89.5

생활용품 51.9 63.3 69.2 75.6 79.8 82.1 82.2 85.2 87.9

철강금속제품 64.1 69.0 72.9 78.6 89.7 91.9 91.8 91.2 93.3

기계류 49.9 60.6 68.9 76.6 85.2 85.5 86.4 88.3 90.1

전자전기제품 50.2 60.6 70.2 78.5 80.6 82.5 86.0 91.6 93.4

잡제품 40.8 62.6 64.0 75.8 86.5 95.2 94.7 88.8 86.7

합계 58.1 68.6 74.9 80.1 85.1 87.0 88.5 90.7 92.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특혜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의 변화 역시 교역 구조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일부 산업의 비중은 감소했고, 

수입에서는 중간재·생활용품 중심으로 특혜대상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춘 제도가 아니라, 실제 수출입 구조의 재편에 영향을 미친 제도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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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
(단위: %, %p)

MTI 1단위

수출 수입
2016 2024 비중 변화

대상금액
비중

2016 2024
비중 변화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1 1.8 0.7 7.5 5.2 -2.3

광산물 4.6 3.1 -1.5 2.0 1.2 -0.8

화학공업제품 32.5 44.4 11.9 22.4 23.7 1.3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9 6.3 1.4 4.1 3.7 -0.4

섬유류 4.3 3.0 -1.3 10.6 8.8 -1.8

생활용품 0.5 1.9 1.4 5.7 10.1 4.4

철강금속제품 11.0 10.9 -0.1 7.4 7.8 0.4

기계류 24.8 12.7 -12.1 15.2 18.3 3.1

전자전기제품 16.2 15.8 -0.4 24.4 21.1 -3.3

잡제품 0.2 0.1 -0.1 0.7 0.1 -0.6

총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5. 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한-중 FTA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정책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6월 1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20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	조사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조사모집단: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2024년 수출기업

* �제외 사항: 비영리 기업, FTA 비대상품목 수출기업, FTA 미활용기업, FTA 활용 대표 품목의 
대상금액 십만불 이하 기업

• 전체 응답기업 수: 총 120개 수출기업

대중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효과(52.5%)를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그 

다음으로 바이어 요구 충족(45.8%)과 통관 간소화·우대(29.2%)를 주요 효과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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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어 요구 충족]이 전체 수출기업 평균(41.2%)보다 대중 

수출기업(45.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관세 절감 바이어 요구 
충족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대중 
수출기업 52.5 45.8 29.2 23.3 7.5

수출기업 
전체 50.1 41.2 27.1 22.8 5.3

비중 차이 2.4 4.6 2.1 0.5 2.2

그러나 동시에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 등 활용 비용과 관련된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제도 운영의 세부 부담이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 홍보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

환율 불안정

FTA 정보 부족

통상 리스크(통상 제재 지정학적 리스크)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

협정문 해석 모호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 인력 부족

40.8%

28.3%

21.7%

12.5%

11.7%

10.0%

9.2%

8.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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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0년을 종합해 보면, 한-중 FTA는 

교역 구조 재편과 제도 정착 측면 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역·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대중 교역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핵심 

품목과 산업의 과도한 중국 의존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배터리, 반도체 소재, 기초화학,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조달, 국내 생산 

역량 강화, 우회 공급망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고활용·고성장 산업의 경우 FTA를 장기 공급계약, 가치사슬 고도화,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저활용·저성장 산업은 활용 비용을 완화하고 방어적 활용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수익성 유지와 단계적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무형 FTA 활용 

가이드 제공, 디지털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산, 교육·컨설팅 강화 등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대중 
수출기업 32.5 23.3 26.7 5.8 8.3

나아가 서비스·투자·디지털·환경 등 신통상 이슈를 포함하는 한-중 FTA 고도화와 RCEP 

등 다자·복수국간 협정과의 연계는 향후 10년 한-중 FTA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발효 10년을 맞은 지금은, 한-중 FTA를 ‘얼마나 활용되었는가’의 관점을 넘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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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점으로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가·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 

원산지 규제 강화 등 전반적으로 관세 중심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역시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단기 충격과 중·장기적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기업은 총 331개로, 전기·전자 및 반도체(1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 

기계·산업 설비(12%)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규모 역시 대기업(23%), 

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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